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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/25(화)�출애굽기� 29-32장� � �두려움과�정결함으로

출애굽과�시내산�언약,�성막�도안과�제사.

이�모든�것이�하나님의�은혜이며�선물이었습니다.�

죄로�인해�하나님께�나아갈�수�없었던�인간들은

이제�성막(제사)을�통해�하나님�앞에�설�수�있게�되었습니다.

그러나�이스라엘은�늘�기억해야�합니다.

하나님은�은혜로운�분이지만,�함부로�대할�분이�아닙니다.

성막은�터로부터�커튼,�휘장�등을�통해�철저히� <구별>�됩니다(26-27장).

레위인이�성막을�지키고�유지,�보수하며�완충지대�역할을�합니다(민1:51,53).

하나님�앞에서�일하는�제사장들은�의복과�매무새로부터(28장),

마음가짐(28:36),� 속죄와�정결(29:1-37)등으로�성별�되게�세워져야�합니다.

<두려움과�정결함으로�나아오라>는�지침을�내리시던�순간에,

이스라엘은�실로�최악의�반역,� <큰�죄>를�저질렀습니다(32:21).

출애굽�구원의�하나님을� <금송아지>로�대체한�것입니다(32장).

<창조주�하나님>을� <피조물>로�만들어낸�것입니다(창3).

하나님은�보이지도�않고�헤아릴�수�없는�분이었습니다.

그나마�눈앞에서�진두지휘하던�모세도�못�본�지가� 40일입니다.

그들은�보고�듣고�만질�수�있는�통제�가능한�신을�바랐습니다.

공허와�필요를�즉석에서�채워줄�신을�바랐습니다.

결국�이�일로�삼천�명이�죽임을�당했습니다.�

<하나님과�함께�한다>는�것의�무거움을�기억해야�합니다.

정결함으로� <여호와의�편>에�있는�자가�되어야�합니다(32:26).

아론은�백성들을�핑계�대지만�변명의�여지가�없습니다(창3:12,9:25,17:5).

반면,�모세는�아론과�백성들을�위해�헌신적으로�중보�합니다(32:30-35).

본문을�통독하며�묵상해�보십시오.�나는� <하나님과�함께�한다>는�것의�무거움을�깨닫습니까?

❶ 하나님의�사랑과�은혜를�방패로�죄를�가볍게�여기지�않습니까?
❷ 친밀함을�혼동하여�하나님을�함부로�대하지�않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 출애굽기� 29-32장 (20:46)


